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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경영권 방어대책 전전긍긍!
내부연계 가능성 모락모락 … 소버린의 최종목표는 SK텔레콤?

SK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

들어갔다.

SK 최대주주로 부상한 크레스트 시큐러티즈의 적대적 인수ㆍ합병(M&A)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, 그린메

일(대주주에게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것) 가능성도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

른 것이다.

특히, 크레스트증권 펀드의 모회사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SK에 편지를 보내 경영참여 의사를 노골적으

로 밝히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.

SK는 최근 IR팀을 중심으로 재무ㆍ법률ㆍ사업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경영권 방어 특별대책반(TF)을 

구성해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&A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갔다.

SK는 크레스트증권이 SK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사주 매입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키로 

했다. 이와 함께 국내 기관투자가와 우호세력들을 만나 지원요청도 하고 있다.

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도 국제금융 전문가와 M&A 전문가를 중심으로 적대적 M&A 대책반을 만들어 

소버린의 과거 투자행태와 향후 행보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.

SK텔레콤 역시 재무전문가와 IR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적대적 M&A팀을 만들어 대응전략과 제도적 보

완작업에 착수했다. 소버린이자산운용이 참여연대와의 대화에서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, 일부 주

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버린자산운용의 최종목표가 SK텔레콤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.

SK는 소버린자산운용이 경영권을 위협해 궁극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려는 그린메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

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투자했다는 소버린의 주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 그

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벌기라고 판단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SK는 소버린자산운용이 SK 내부직원과 연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내보안을 강화하는 한

편, 주변상황을 조사하고 있다.

소버린자산운용이 SK 주식 14.99%를 확보하는데 1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

는 것으로 볼 때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ㆍ현직 직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SK 내부자 연계 가능성이 제기

되고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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